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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▰ 규칙� :� 선생님이� 비공개로� 제시한� 간단한� 명제에는� 진실,� 혹은� 거짓이라는� 결
론이� 이미� 나� 있다.� 담당한� 명제가� 진실,� 혹은� 거짓임을� 다른� 친구들이� 믿게� 만들

어야� 한다.� 이를� 위한� 전략을� 짜고,� 발표를� 해서� 가장� 많은� 수의� 친구들을� 믿게� 만

들면� 이기게� 된다.

�▰ 우리� 팀의� 명제� :�

<거짓>� A팀� :� OO고에는� 와이파이가� 된다!

� OO고는� 사립고로,� 공립고에� 비해� 학교� 시설� 투자가� 다소� 부족한� 듯

한� 느낌이� 드는� 것이� 사실입니다.� 그렇지만� 2019년� 서울시교육청에서�

투자를� 받아� 시설을� 대폭� 개선한다고� 하는데요,� 다른� 것보다� 가장� 획기

적인� 것은� 학교� 도서관에서� 와이파이를� 쓸� 수� 있게� 한다는� 사실입니다.�

이미� 몇몇� 혁신고에서� 시행하고� 있는데,� 다른� 교실에서는� 안� 되지만� 도

서관� 안에서� 만큼은� 자유롭게� 와이파이를� 쓸� 수� 있어서� 도서관에서� 노

트북이나� 스마트기기를� 이용하며� 검색하고� 과제를� 할� 수� 있도록,� 도서

관� 이용을� 장려한다고� 합니다.�

<진실>� B팀� :� 어린이대공원� 안에� 농장이� 있다!

� � 우리� 광진구에는� 큰� 공원이� 있습니다.� 바로� 어린이대공원인데요.� 그

래서� 소풍이며� 졸업앨범� 촬영� 등은� 무조건� 어린이대공원에서� 하곤� 하

죠.� 광진구� 학생들인� 우리에게는� 정말� 익숙한� 장소가� 아닐� 수� 없습니



다.� 어린이대공원에는� 동물원,� 놀이시설� 등이� 있는데요.� 혹시� 어린이대

공원� 안에� 주말농장이� 있다는� 것� 알고� 계셨나요?� 수많은� 사람들이� 오

가는� 공원� 안에� 농장이라니� 어색할� 수도� 있겠지만� 일� 년� 단위로� 땅을�

분양해서� 정말� 주말� 농장을� 운영하고� 있습니다.� 상추,� 감자,� 배추,� 옥수

수..� 공원� 속� 농장이� 이채롭습니다.

C팀� :� 건대부고,� 광양고,� 자양고� 출신이�

모두� 있는� 아이돌� 그룹이� 있다!

� 아이돌그룹� 빅스를� 아시나요?� 6인조� 남성� 아이돌인데요.� 여기� 멤버�

중� 자양고(홍빈)� 출신,� 광양고(켄)� 출신,� 건대부고(엔)� 출신이� 모두� 있답

니다.� 히트곡도� 많이� 낸� 유명� 그룹인� 빅스.� 무려� 3명이� 광진구에� 있는�

고등학교를� 나왔다는� 것이� 신기합니다.�

D팀� :� 내년에는� 금요일� 오후에� 연합선택과정� 수업이� 생긴다!

� 문재인� 대통령의� 핵심공약� 중� 하나가� 고교학점제였는데요.� 학교에서�

정해준� 과목만을� 학습하던� 것과� 달리� 학생들이� 직접� 과목을� 선택하게�

하여,� 학습에� 대한� 흥미를� 유발하고� 학생들에게� 책임감이� 부여� 되어� 학

습효과에� 커다란� 영향을� 미칠� 것으로� 보입니다.� 서울은� 2019년,� 전국

은� 2022년� 실시� 예정입니다.� 이에� 맞춰� 자양고는� 내년부터� 교과교실

제가� 실시됩니다.� 그리고� 연합선택과정을� 확대해서� 주간� 수업� 안에도�

포함하기로� 했는데요.� 금요일� 5,6,7교시에� 미디어와� 사회� 같은� 수업이�

생기고� 각� 학교� 연합으로� 신청할� 수� 있다고� 하네요~



E팀� :� 자양고� 일감호� 사건을� 아시나요?

� 건대� 안의� 호수,� 일감호를� 아시나요?� 어린이대공원과� 더불어� 광진구의�

자연을� 즐길� 수� 있는� 소중한� 공간인데요.� 얼마� 전,� 저희� 학교� 1학년�

학생들이� 거기� 빠졌던� 일이� 있었습니다.� 5월� 건대� 축제� 때� 일감호에�

보트를� 띄우고� 행사를� 했었는데,� 저녁� 시간� 참여했던� 저희� 학교� 학생�

2명이� 보트에서� 노를� 젓다� 운전미숙으로� 그만� 빠진� 거죠.� 그래도� 얕은�

쪽으로� 나와� 있었고,� 축제� 중� 보트를� 띄우면서� 안전� 요원들이� 많이� 배

치되어� 있던� 터라� 바로� 구조를� 받았는데요.� 평소� 일감호� 주변에� ‘물에�

들어가지� 맙시다’라고� 적혀� 있던� 경고문이� 정말� 중요했네요.� 미성년인�

고등학생을� 보토에� 태웠던� 건대� 동아리� 측도� 단단히� 혼이� 났다고� 합니

다.


